
우리들제약, 공시규정 위반 논란
지분처분 때 담보제공 사실 숨겨 … 자본시장법 담보 공시 위반

대선 테마주 바람을 타고 최근 주가가 급등한 우리들제약(대표 류남현)의 최대주주가 지분 처분과정에서 공

시위반 혐의점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.

금융감독원에 따르면, 우리들제약 최대주주인 김수경씨는 11월30일과 12월3일 총 638만여주를 처분했으며,

우리들생명과학 주식도 200만주를 매도해 약 244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.

양사는 담보권 행사에 따른 지분 처분이라고 공시했다.

처분 이유는 김수경씨가 2005년 우리들CC 설립 당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0억원을 대출한데 따

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 관련해 김수경씨가 담보제공 사실을 숨겨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.

현행 자본시장법은 지분율 5% 이상 대주주는 1% 이상 신탁 또는 담보계약 때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

있다.

금융감독원 관계자는 “지분공시 위반 혐의점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”며 “필요할 때 검찰고발 등 조치를 할

수도 있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우리들제약은 공시과정의 실수라는 입장이며 정정공시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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